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oCom exercises options to double MR tally at HMD  Keppel Corp seeks to plug gap in offshore revenue 

중국의 Bank of Communications Financial Leasing(BoCom)이 현대미포조선
에 보유한 MR Tanker 옵션 6척의 발주를 확정하며 해당 조선소에 보유한 수주
잔고가 12척으로 늘어남. BoCom은 지난 4월 Trafigura와 용선 계약을 전제로 
현대미포조선에 6척의 MR Tanker를 발주한 바 있음. (Tradewinds) 

 Keppel Corp가 해양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양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Keppel의 CEO는 최근 회복의 신호가 
읷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유가의 불확실성과 과잉 공급이 존재한다고 밝힘. 
Keppel은 LNG와 Jones Act를 다각화 방향성으로 제시함. (Tradewinds) 

Angelicoussis VLCC newbuildings in line for long Chevron charters  Neo-panamax values follow rise in charter rates 

그리스의 John Angelicoussis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던 선박에 대해 
Chevron과 장기 용선계약을 논의하고 있음. 용선료와 용선 기갂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양사의 용선계약 논의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알려짐. 
용선료는 약 23,000달러/읷 수준에서 체결될 전망임. (Tradewinds) 

 SM Line이 2006년에 건조된 8,500TEU급 Neo-Panamax를 2,400만달러에 읶
수함. 이는 연초 기준 중고선가 대비 약 25% 상승한 금액임. 최근 계선 선박이 
감소하고 대형 선박들의 용선계약이 증가하면서 용선료 증가가 중고 선가 상승
을 견읶하고 있음. (Tradewinds) 

STX조선, 국내 선사로부터 탱커 2척 수주   

STX조선해양이 1.12만DWT Chemical Tanker 추가 수주에 성공함. 우림해운은 
STX조선해양에 2척을 발주했으며 삼봉해운은 지난 4월 건조계약에 포함되어 있
었던 옵션 계약을 발효함. STX조선해양은 최근 저가 수주 논란에 대해 채권단에
서 수익성 검토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힘. (EBN)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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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